오시노 메밀국수

오시노무라(마을)에는 오시노 메밀국수라는 이곳 특유의 면 요리가 존재합니다. 이 장소의 기후는 밀을 재배하기에도 너무 추웠기 때문에 농가들은 밀 대신 메밀을 재배하며 우동이 아닌 메밀국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. 여름이 끝날 무렵부터 가을이 시작될 즈음이면 메밀꽃이 만발하는 밭 너머로 후지산이 보이는 풍경이 이 마을의 특징적인 매력 중 하나입니다.

지역 사람들은 메밀 반죽에 후지산의 깨끗한 샘물을 사용하는 것이 맛 좋은 메밀국수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또한 오시노 메밀국수는 오시노무라가 옛부터 후지산에서 발원한 깨끗한 샘물과 함께 살아온 마을임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.

메밀국수는 오시노의 전통적인 가정 요리로 대부분의 지역민들에게 지금도 메밀국수는 그리운 집밥의 맛입니다. 오시노무라에는 12곳 정도의 오시노 메밀국수점이 있으며 그 각각이 고집하는 수타면을 오랜 세월 변하지 않은 찍어먹는 국물, 양념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. 또한 추가 메뉴로 야키미소(구운 된장)도 인기가 있습니다.
